
이지바이오, 마니커 인수효과 상당
우리증권, 축산사업 수직계열화․대형화 … 브랜드 없는 약점도 보완

이지바이오시스템의 마니커 인수 결정은 축산업 수직 계열화와 대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우리투자증권

이 평가했다.

이지바이오시스템은 6월16일 닭고기 생산기업 마니커 한형석 전 회장의 지분 20.1%(940만5300주)를 349억원

에 인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.

김나연 연구원은 “이지바이오시스템이 마니커를 인수함으로써 국내 육계시장 2위로 올라서게 된 것은 물론

이미 곡물, 사료, 양돈, 양계, 육가공 사업을 영위하며 축산업 수직 계열화와 대형화를 추진중인 이지바이오의

사업 다각화에 도움이 될 것”이라고 평가했다.

또 “2010년 성화식품 지분 70%를 인수하면서 돼지 중심의 육계 시장에 진출했고, 현재 나주에 대형 도계장

설비를 증설중이나 B2C(기업-소비자 거래)를 위한 자체 브랜드가 없다는 것이 사업상 약점이었다”고 지적했

다.

김나연 연구원은 “마니커는 도계장이 경기도 동두천과 용인에 있어 수도권 공급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고, 국

내 1위 육계기업인 하림의 도계 냉각방식인 <에어칠링> 시스템을 도입한 대형 도계장에 브랜드까지 더해지게

돼 시장 침투율이 빠르게 상승할 것”이라고 예상했다.

우리투자증권은 투자의견이나 목표주가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

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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